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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확산방안:	Young	Entrepreneurship

은퇴예정자의 사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발표자	|		 길대호(한밭대학교)* / 정화영(한밭대학교)** / 김명숙(한밭대학교)***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은퇴 또는 명퇴가 보편화 되는 관점에서 과거 

은퇴예정자들은 은퇴 후 창업계획에 대해 내재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도 상당수 

창업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창업의지가 있어도 기술창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소상공인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보편화 되어왔다. 은퇴자들의 준비되지 못한 

자영업창업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갈수록 어려워지게 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부진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확대 등으로 영세자영업부진은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대책이 미흡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에 나서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있으며, 55세 이상 자영업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빈곤층에 속해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내재된 직장, 단체에서의 사회적자본이나 

지적자본을 활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자영업 소상공인 위주의 창업은 결국 

과다출혈경쟁과 차별적 사업전략 없이 또 다른 사회문제점으로 발현되어 사회적문제와 

미래에 지불해야할 또 다른 문제요소로 자라잡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은퇴예정자의 창업은 창업자가 잘 할 수 있고 고객니즈의 

문제점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해결할 수 있는 기술창업이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적 접근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자  현재 직장인들 가운데 은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동안 직장생활하면서 얻게 된 시회적자본과 지적자본이 

기업가정신을 매개로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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